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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찾았습니다”...국내 체류 
차세대동포 57명, 모국에서 미래를 그리다

- 재외동포청, ‘2026 국내체류동포 청소년ㆍ대학생 역사문화캠프’ 마무리
- “두 나라 사이의 정체성이 이제는 나의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격에 걸맞는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한국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ㅇ 러시아ㆍCIS, 중국, 베트남, 호주, 멕시코 등에서 귀국해 국내에 정착한 

차세대 동포 57명이 모국에서의 5일 동안 자신의 뿌리를 다시 확인

하고 한국에서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그렸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6 국내

체류동포 청소년ㆍ대학생 역사문화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와 독립운동, 분단과 평화의 의미를 이해

하기 위해 이민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안중근 기념관, 파주 DMZ 등을 찾았다. 이어 성수동 문화거리와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한강 등을 방문하며 오늘의 대한민국도 직접 체험했다.

 ㅇ 특히 먼저 한국 사회에 정착한 선배 동포들과의 만남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큰 울림을 남겼다. 

 ㅇ 삼성전자 개발자와 고려대 연구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은 한국에서의 진로와 정착 경험을 들려줬고, 참가자들은 현실

적인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ㅇ 또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도 함께 진행해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익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가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에서 넘어 자신을 이해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ㅇ 경희대에 재학 중인 고려인 조알렉스 학생은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한국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ㅇ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조안나 학생은 “두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 

사이에서 늘 고민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그것이 오히려 나만의 강점

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외동포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강점으로 성장하고 싶다.” 고 소감을 전했다. 

□ 이규현 아주러시아동포과 과장은 “이번 캠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모국에서 함께 호흡하며 연대 의식을 확인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차세대들이 모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

하고 실질적인 정착지원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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